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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식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물결은 지금까지 각국이 유지해오

던 산업 생태계를 재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은 전통적 산업의 규모와 범위 및 구조를 변화시킬 것

으로 예측되며, 생산 부문 영향을 넘어, 고용, 소득, 소비 등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따

라,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은 디지털 기반 및 지능형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파급되는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부문 변화를 예측하는 다수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 급속화와 언택트 경제 영역의 확장 가속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 정부는 국가 혁신성장 아젠다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을 넘어,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 국가 중장기 발전 비전을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재정의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최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디지털 뉴딜’이 포함된 국가

발전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향후 더욱 가속화될 디지털 전환 흐름은 경제사회 시스템 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새로운 형태 일자리 확산, 산업 전반 생산성 향상 등 파급 경로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급속한 디지털 전환 이면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협 요소와 디지털 전환 중심 기술변

화와 국가 경제시스템 간 괴리에 의해 초래될 다양한 문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 기술 확산과 자동화에 따른 노동시장 재편, 디지털 기술격차 확대에 따른 계층, 기업, 국가, 지역 간 불균

형 심화 등 위기 요소들이 향후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은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

향을 미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목적 및 문제의식

•• 우리나라 산업 간 연관관계 및 제도 부문간 관계 고려한 디지털 전환 따른 한국 경제사회 내 파급효과 및 주요 파급 경로 식별

•• 미래 디지털 전환 시대 준비 위한 현재 한국 경제사회시스템 진단 및 향후 정책 수립 위한 객관적, 정량적 근거 제공 목적

이러한 배경 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업 간 연관관계 및 제도 부문 간 연관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디지털 전환 진전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한 측면(산업별 산출 효과, 부가가치 형성 효과 

및 가계 소득 형성 및 분배 효과 등)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회 시스템의 제도

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생할 위기와 기회를 감지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

털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 내 파급경로 및 이면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요소에 주목함으로써, 미래 디지털 전

환 시대 준비를 위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분석 방법론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시스템 구조에 관한 정보를 일관된 형태 및 방법으로 정리한 사회회계행렬 자료를 바탕으로, 승수효과 분

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정태적인 관점 하, 디지털 전환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사회에 미칠 파급효과

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혁신 정책 비전 수립에 객관적, 정량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을 넘어,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 국가 
중장기 발전 비전을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향후 가속화될 디지털 전환 
흐름은 경제사회 전반에 다양한 파급경로를 형성하여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 ‌�국회미래연구원은 2020년 과제인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성장 및 분배효과 분석 및 정책실험’ 
연구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마주한 한국 경제사회시스템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산업 간 연관관계 및 제도 부문 간 연관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디지털 전환 진전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한 측면(1) 산업별 산출 효과, 2) 부가가치 형성 효과 
및 3) 가계 소득 형성 및 분배 효과 등)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내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나, 
소득 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전망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디지털 전환 기반 
기술변화가 비정형적이고 인지적 업무를 수행하는 고숙련 노동과 디지털 전환 자본재에 대한 
수요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형성하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반해, 정형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숙련 노동의 일자리 및 경제적 이윤 획득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이같은 디지털 전환 기술의 편향성은 향후 노동시장에 있어 양극화 및 소득 불평등 문제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에 따라,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정책 비전은 디지털 
전환 기술과 학습 간 적절한 균형을 고려한 ‘학습하는(learning) 혁신체제’로의 전환에 초점 
맞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요  약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디지털 전환 진전 시나리오 별 한국사회 파급효과 분석 및 전망

산업 부문 생산활동

디지털 전환 생산 산업

디지털 전환 활용 산업

非디지털 전환 산업

기타 산업

물적 자본

디지털 전환 자본

고숙련 노동

중숙련 노동

저숙련 노동

부가가치(생산요소) 가계소득

고소득 가구

중소득 가구

저소득 가구

디지털 전환 시대 포용성 약화 따른 잠재적 위기 전망

총 소득효과
(Gross income effects)

소득 분배 효과
(Income distribut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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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 방법론 및 활용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 준비를 위한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조를 점검하고, 향후 디

지털 전환 진전이 일으킬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 승수효

과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사회회계행렬은 산업간 거래정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가계, 정부, 기업 및 해외 

등 경제주체들 간 거래정보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자료체계라고 할 수 있다. 특정 국가의 사회경제적 구조 및 

제도 부문간 관계에 대한 정보를 일관된 방법과 조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기 때문에, 특정 기간 동안 국가경

제의 생산, 소비, 축적 활동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할 수 있다. 해당 자료 체계는 승수효과 분석 방법

론을 바탕으로, 외생적 경제환경의 변화가 국가 경제시스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8년 기준연도 우리나라 경제사회시스템을 묘사하는 사회회계행렬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SAM 승수효과 분석1(multiplier analysis)을 활용하고자 한다.

2018년 기준년도 SAM

Policy
Scenario
(SCN2)

Policy
Scenario
(SCN2)

산업부문 영향

부가가치 부문
영향

가계소득
부문 영향

1) 사회회계행렬(SAM)
자료 체계 구성

2) 디지털 전환 시나리오 별
SAM 승수 효과 분석

3) 시나리오 별 파급효과 분석
및 주요 시사점 도출

2018년 산업연관표
국민계정통계
국세통계연보

WORLD KLEMS DB
지역별 고용조사

가계통향조사
··· ···

[그림 1] 본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기준연도 2018년을 묘사하는 SAM 구성을 위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연장표), 국민

계정통계, 국세통계연보, KISTEP의 연구개발활동조사,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자료, 한

국생산성본부 및 WORLD KLEMS의 생산성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승수효과 분석 

내 외생계정으로 고려한 디지털 전환 자본에 대한 투자를 묘사하기 위해, 정현준 외.(2016) 연구 등을 참고하

여 자본 및 투자 계정을 디지털 전환 HW 자본과 디지털 전환 SW 자본을 포함하여 세분화하였다(아래 [표 1] 

참고).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내 파급효과 분석의 구체화를 위해 김남주(2015) 및 Autor and 

Dorn(2013) 등 연구를 참고해, 종사하는 직종(업무) 기준 3가지 부문으로 노동 계정을 세분화하고자 시도하

였다.2 이를 위해, 직업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집합인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기반으

로 숙련 그룹 별 일자리를 세분화하고자 시도하였다(아래 [표 2] 참고). 본 연구의 주요 방법론적 접근 및 개념

적 분석틀은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SAM 승수효과 분석은 SAM 자료체계 내 외생계정의 변화에 따른 내생계정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분석 방법론
은 경제주체들의 행태를 선형 모형(linear model)으로 가정하여, 외생부문의 정책적 충격으로 인한 내생계정 변화를 포착하는 데 활용된다. 이
러한 방법론적 개념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외생계정으로서 디지털 자본에 대한 투자 계정을 고려하고, 해당 계정에 대한 외생적 충격이 내생계
정인 생산활동, 부가가치 및 제도 부문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SAM 승수효과 분석의 개념과 주요 방법론적 틀에 대한 자
세한 설명은 여영준ㆍ정성문(2020)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분석 내 디지털 전환 자본재에 대한 고려

자본 구분 개념적 정의

디지털 전환 HW 자본
디지털 전환 인프라 형성에 중추적 기여하는 주요 하드웨어 자산(자본)

컴퓨팅 장비, 통신장비, 분석장비 등 포함

디지털 전환 SW 자본
디지털 전환 인프라 형성에 중추적 기여하는 주요 소프트웨어 자산(자본)

소프트웨어, 정보제공서비스 및 관련 개발 콘텐츠 등 포함

[표 2] 분석 내 노동시장 세분화 위한 업무 기반 직종 분류

업무 구분 업무 속성 숙련도 수준 직업 예시

정형 업무

(routine task)

반복적, 절차적이고 사전에 규정된 방식 

(manual)에 따라 수행되는 업무

중숙련

(middle skill)

생산공, 수리공, 조작공, 기능공, 

단순노무자, 사무행정원, 단순영업 

판매직, 은행원 등

비정형 업무

(non-

routine task)

육체적 

(manual) 업무

상황 적응, 언어 및 시각적 인식 및  

사회적 상호작용 요구

저숙련

(low skill)

청소원, 경비원,

농부, 광부, 건설 노동자 등

인지적

(cognitive) 업무

추상적 사고,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 요구 업무

고숙련

(high skill)
관리자, 전문가, 엔지니어 등

Note: 김남주(2015) 연구 바탕으로 재정리

2　디지털 전환으로 야기될 미래 환경 변화의 핵심은 일자리 절대 수 감소보다는 기존 일자리와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직무와 업무방식”이 
변화한다는 점이다(권현지 외., 2017). 예로, Arntz et al.(2016)는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직무 기반 접근법(task-
based approach)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Ⅲ. 디지털 전환 따른 한국 경제사회 영향 분석
3.1. 디지털 전환 파급효과 분석 위한 시나리오 설계

이상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주요 데이터 및 분석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 뉴딜 부문 투자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촉진할 우리나라 경제사회 내 주요 산출 증대 및 소득분배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

털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태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 산업 및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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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디지털 전환 파급효과 분석 위해 고려한 시나리오

시나리오 명 시나리오 설명 분석 내 가정

BASE 기준년도(2018년) SAM(정책 충격이 없는 상태) -

디지털 전환 전개

(SCN1)

디지털 뉴딜 부문 2020~2022년 계획  

예산(안) 투자 (국비 18.6조 원)

디지털 전환

기술발전 수준 Moderate

디지털 전환 가속화

(SCN2)

디지털 뉴딜 부문 2020~2025년 계획  

예산(안) 투자 (국비 44.8조 원)

디지털 전환

기술발전 수준 High

3.2.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 따른 미래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나리오 별 외생 부문 변화(디지털 자본 투자 증액)에 따른 내생부문 변화량 및 계

정 별 절대적 수준 값은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분석 결과 디지털 뉴딜 

부문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이 진전될수록, 경제체제 의 규모가 BASE 시나리오 대비 더욱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로, 디지털 자본에 대한 정부 투자 규모가 약 44.8조 원 집행된 경우(SCN2 시

나리오), 경제체제 내 총 산출 증대 효과는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236.4조 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디지털 자본에 대한 정부 투자 규모가 약 18.6조 원 집행된 경우인 SCN1 시나리오에 비해 약 

138.3조 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세부적으로 시나리오 별 내생계정의 산출 증대 효과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체제 내 규모 증대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본 연구에서는 결과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작성한 기준연도 SAM 자료체계 내 산업별 생산활동에 있어서, 투입구조 내 생산요소인 디지털 
전환 HW 및 SW 자본 집약도를 바탕으로 재분류하였다. 개별 산업별 디지털 전환 자본 투입 비중이 산업 군(제조업 및 서비스업) 평균치보다 높
은 산업들의 경우는 디지털 전환 활용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자본재를 생산하는 산업들의 경우, 디지털 전환 
생산 제조업 및 디지털 전환 생산 서비스업으로 고려하였다. 이외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산업들은 각각 통합하여, 非 디지털전환 제조업 및 서비스
업으로 간주하였다.

[표 4] 디지털 전환 확산 시나리오 별 총 산출 증대 효과 비교

BASE 

(정책 충격 없는 경우)

디지털 전환 전개 시나리오 

(SCN1)

디지털 전환 가속화 시나리오

(SCN2)

산출액 (단위: 백만 원) 산출액 (단위: 백만 원) 산출액 (단위: 백만 원)

산업 생산활동 부문 5,074,467,979
5,124,850,303 5,195,818,952

(+50,382,324)1) (+121,350,973)

부가가치 부문 1,079,679,569
1,895,595,476 1,926,739,961

(+815,915,907) (+847,060,392)

제도 부문

가계 1,134,681,038
1,147,050,249 1,164,473,546

(+12,369,211) (+29,792,509)

정부 459,663,307
463,208,345 468,201,893

(+3,545,038) (+8,538,586)

기업 738,804,231
748,545,227 762,266,414

(+9,740,996) (+23,462,183)

총합 9,281,101,824
9,379,249,599 9,517,500,766

(+98,147,775) (+236,398,942)

Note: 1) (  ) 안의 숫자는 BASE 대비 시나리오 별 절대 증가분(단위: 백만 원)을 의미함

한편, 앞서 살펴본 설계된 정책 시나리오 별 상이하게 나타나는 총 산출 증대 효과 형성의 주요 파급경로

를 파악하기 위해, 시나리오 별 산업 부문 내 생산활동 변화 측면의 디지털 전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4 <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체제 내 디지털 전환 진전에 따라, 일차적인 직접적 효과로서 디지털 전환 

기반기술 및 관련 재화(자본재)를 직접 생산하는 디지털 전환 생산 제조업(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팅 장비(IT) 

제조업 및 통신장비(CT) 제조업 포함) 및 서비스업(소프트웨어(SW) 산업 및 ICT 서비스업 포함)의 산출량 증

대효과가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 기술발전이 고도화될수록, 직접적인 

효과로 디지털 전환 생산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림 3> 결

과치를 통해 디지털 전환 생산 부문 성장을 통한 산출량 증대 효과는 산업간 연관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

환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부문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디지털 뉴딜 부문 예산안 편성 내용 내 세부 과제들을 살펴보면,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로 요약할 수 있다. 해당 과제들의 주요 내용들을 검토한 결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데 기반이 되는 대규모 데이터 및 
지능형 기술(예, 데이터 댐, 5G, AI 기술 등) 인프라 구축, 활용 및 융합 확산을 목표로 한 내용들이 상당수 담겨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뉴딜에 대한 국비 투자액 규모가 디지털 전환 자본에 대한 투자임을 가정함으로써, SAM 승수효과 분석을 진행하였음
을 밝힌다. 그에 따라, 시나리오 1의 경우, ‘20~’22년 계획 예산 중 국비 18.6조 원 규모가 디지털 자본에 투자되는 경우로 가정하였으며, 시나리
오 2의 경우 ‘20~’25년 계획 예산 중 국비 44.8조 원 규모가 디지털 자본에 투자되는 경우로 가정하였다.

정책 방향성 정립에 바탕이 되는 정량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SAM 승수효과 분석을 위해 고

려한 시나리오는 아래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2020년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2022년

까지 총 23.4조 원(국비 18.6조 원), 2025년까지 58.2조 원(국비 44.8조 원)을 투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디지털 뉴딜 관련 재정투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당 디지털 뉴딜 계획 내 정부 예산이 디지털 전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디

지털 전환 자본(디지털 전환 HW 및 SW 자본)에 대한 투자임을 가정하였다.3 이에, 기간 별 국비 예산편성 규

모 차이를 반영하여 정책 시나리오를 [표 3]과 같이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 HW 및 SW 자본재에 

대한 투자로 대리되는 경제체제 내 디지털 전환 확산 정도가 경제체제 내 직, 간접적 경로를 통해 산업 별 산

출량, 부가가치 구성, 그리고 소득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뉴딜 부문 국비 예산 44.8조원이 집행되는 경우(SCN2 시나리오)를 디지털 전환 기술발전이 고도화되

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간주하였다. 그에 반해, 국비 예산이 18.6조 집행되는 경

우인 SCN1 시나리오는 관련 인프라가 점차 확산되어, 디지털 전환이 점차 전개 및 확산되는 경우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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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기준연도 2018년 우리나라 산업간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생산 부문 제품 및 서

비스가 타 산업 부문의 중간재로 활용된 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해당 그림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디지털 전환 생산 부문들의 규모 확대(1차적 효과)는 디지털 전환 활용 산업 군을 포함한 타 산

업 부문으로 파급효과를 전파함을 이해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규모 확대(2차 및 3차 효과)를 촉

진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같은 결과들은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 투자 확대는, 산업 내 연

관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본 집약적 산업 부문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미래 한국 경제

사회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디지털 전환 확산과 관련한 시나리오 별 부가가치 부문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4>에서 제시된 바

와 같이 생산요소 중 디지털 자본 투입에 따른 소득 증대효과가 두드러질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디지털 전환 중심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 효과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노동 부문 부가가치 증대 효과는 (추상적 사고,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을 요구하는) 비정형 인지업무 수행 고숙련 노동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로, <그림 4>에서 제시된 바

와 같이, 디지털 전환이 전개되는 경우로 가정한 SCN1에서 부가가치 내 고숙련 노동 부문 비중은 BASE 대비 

약 0.0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디지털 전환이 더욱 진전된 경우인 SCN2에서는 해당 수치

가 BASE 대비 약 0.2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절차적인 업무(매뉴얼 기반 업무)

를 주로 수행하는 중숙련 노동의 경우, 상대적 수요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추세는 디지털 전환 자본에 대한 투자 지출 수준이 증가한 SCN2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전개(SCN1)로부터 디지털 전환 가속화(SCN2) 시나리오로 갈수록 유발

되는 부가가치 증대는 고숙련 노동 및 디지털 자본 투입에 따른 소득 형성이 주도할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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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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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생산 제조업

디지털 전환
활용 서비스업

디지털 전환
활용 제조업

非 디지털 전환
서비스업

非 디지털 전환
제조업

기타 산업

[그림 3] 디지털 전환 생산 부문 성장에 따른 산업 내 파급 경로

해당 분석 결과들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내 디지털 전환 기반 성장이 고숙련 노동 및 디지털 전환 자본에 

대한 수요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형성함으로써, 생산요소 간 차별적 수요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진전될수록 고용구조 및 노동시장에 있어 양극화(polarization)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제체제 내 디지털 전환 자본과 비정형 업무 

기반 직종간 상호보완성은 산업 내 디지털 자본의 집약도가 높을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 5> 참고). 이에 반해, 디지털 전환 자본 집약도와 정형적 업무 기반 직종인 중숙련 노동 비중 간 

관계는 음(-)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경제체제 내 디지털 

전환 기반 기술발전이 반복업무편향적 기술진보를 더욱 추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간 

수준 숙련도 보유 근로자들의 일자리 및 경제적 이윤 획득 기회의 상대적 감소를 시사한다.

[그림 4] 디지털 전환 확산 시나리오 별 BASE 대비 부가가치 부문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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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디지털 전환 확산 시나리오 별 BASE 대비 산업 부문 별 생산 증대 효과 전망

(좌축 단위: 백만원; 우축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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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고용구조) 영향은 경제체제 내 가계 소득분포에도 영향을 미치

게 된다. 그에 따라, 소득분 위 별 가구소득 증대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진전도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사회 내 가계소득 증대효과 및 소득분배 효과를 전망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디지털 뉴딜 부문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경제체제 내 가계 총 소득에 있어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분위 가구들의 비중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고소득 가구들의 소득 

증가 및 전체 가계소득 내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할 것을 전망할 수 있다. 해당 결과치는 디지털 전환 

진전이 확대됨에 따라 부가가치 계정 내 소득 증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계정이 디지털 전환(HW 및 SW) 

자본 및 고숙련 노동인데, 해당 생산요소로부터 소득을 형성하는 가구가 고소득 가계 분위에 집중되기 때문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림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 경제사회 내에서 고소득 가구일수록 자본소득 및 고숙련 노동 투

입에 따른 근로소득 형성 부문이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저소득 및 

중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정형화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직종(중숙련 노동) 및 저숙련 노동 투입에 따른 근로

소득 형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시나리오 별 가계소득 분포 및 분배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해 지니계수 및 십분위분배율을 계

산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이 진전될수록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아래 [표 5]에 제시

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사회 내 디지털 전환이 더욱 확대될수록 지니계수가 증대(SCN1: 0.36664; SCN2: 

0.36712) 및 십분위분배율이 감소(SCN1: 0.49562; SCN2: 0.49421)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

털 전환이 우리나라 경제사회에서 확대될수록 향후 디지털 전환 기반 산업들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효과를 도모할 수 있지만, 소득분포 측면에 있어서는 소득불평등 추세가 강화될 수 있음을 전망할 수 있다. 이

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전환 자본재를 보유한 경제주체와 비정형 업무를 수행하는 고숙련 근

로자들에게 배분되는 경제적 이윤을 더욱 확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산업별 총 자본 부가가치 중 디지털 전환 HW 및 SW 자본 투입 따른 부가가치 비중으로 계산하였다.				  
6　산업별 총 노동 부가가치 중 노동유형(정형업무: 정형적 업무 기반 직종(중숙련 노동); 비정형 업무: 비정형적 인지 업무 기반 직종(고숙련 
노동) 및 비정형적 육체 업무 기반 직종(저숙련 노동))별 부가가치 비중으로 계산하였다.						    
7　본 연구에서는 가계 분위 별 소득증대 및 분배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기준연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자료체계 내 가계 분위 
별 소득 및 지출정보를 세분화하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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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디지털 전환 확산 시나리오 별 BASE 대비 가계소득 증가 및 분위 별 소득비중 변화 전망

(좌축 단위: 백만원, 우축 단위: %p)7

[그림 7] 기준연도 가계 분위 별 소득 형성 구조(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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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이상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 국민계정통계, 국세통계연보,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가계동향조사, 

지역별 고용동향조사 등 통계자료를 일관적으로 연계한, 사회회계행렬 자료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전환이 

우리나라 경제사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 및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SAM 승수효과 분석을 바

탕으로 디지털 뉴딜 투자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촉진할 생산유발, 소득유발 효과와 소득분배 효과를 실증적으

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사회시스템 내 디지털 전환의 진전에 따른 생산활동 및 부가

가치 증대효과를 통한 노동시장(고용구조) 및 가계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

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경제사회 내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 특수한(country-specific) 경제구조 및 제도 부문 간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디지털 전환에 따른 파급효과

를 다각도로 전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체제 내 규모 증대 및 경제성장 효과가 더욱 크게 나

타날 것임을 전망할 수 있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 투자 확대는 산업 내 연관관계를 바

탕으로 디지털 자본 집약적 산업 부문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미래 한국 경제사회의 성장

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 형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디지털 전환 기반 성장은 

한국 경제사회에서 고숙련 노동 및 디지털 전환 자본에 대한 수요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형성함으로써, 

생산요소 간 차별적 수요를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디지털 전환 기술과 보완관계를 형성하는 비정형 업무가 저숙련 및 고숙련 근로자들에 집중되어 있

어, 중간 수준 숙련도를 보유한 근로자들의 일자리(절차적이고 반복적 업무 수행하는 정형적 업무 기반 직종) 

및 경제적 이윤 배분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될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우리

나라 경제사회시스템 내에서 디지털 전환이 진전될수록 고용구조 및 노동시장에 있어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가

속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가계소득 형성 및 분배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디지털 전환은 소득불평

등 추세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전환 자본재를 보

유한 경제주체와 비정형 업무를 수행하는 고숙련 근로자들에게 배분되는 경제적 이윤을 더욱 확대시키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산업간 연관관계 및 제도 부문 간 관계를 고려한 시스템적 관점 하

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사회 내 파급효과를 정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

털 전환이 우리나라 경제사회에서 확대될수록 향후 디지털 전환 기반 산업들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효

과를 도모할 수 있지만, 소득분포 측면에 있어서는 소득불평등 추세가 강화될 수 있음을 전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SAM 승수효과 분석 시, 경제주체들의 행태를 선형으로 가정함으로써 

비선형인 현실경제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며, 동적인 과정을 통한 경제체제 내 경제주체들의 내생적 

비선형적 행동변화 등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에 따라,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SAM 승

수효과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등

을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 한국 경제사회시스템의 파급효과를 동태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향후 디지털 전환 기술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우리나라 경제사회시스템 

내에서 어떤 형태의 정책설계 및 이행을 바탕으로 하여, 포용성을 강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화

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성장과 분배 문제가 경제사회시스템 내 다수의 경제주체 및 제도 부문 간 상호

작용에 따른 복합적 결과라는 측면에서,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의 혁신정책 설계는 구조적이고 종합적 관점 

하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 내 주요 분석 결과는 향후 디지털 전환 중심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숙련도 수요 변화와 기술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축적 및 숙련도 공급 간 공진화(co-evolution)를 촉진하

도록 산업 및 혁신정책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전환 진전 시나리오 별 한국사회 파급효과 분석 및 전망

산업 부문 생산활동

디지털 전환 생산 산업

디지털 전환 활용 산업

非디지털 전환 산업

기타 산업

물적 자본

디지털 전환 자본

고숙련 노동

중숙련 노동

저숙련 노동

부가가치(생산요소)

디지털 전환 시대 포용성 약화 따른 잠재적 위기 전망

가계소득

고소득 가구

총 소득효과
(Gross income effects)

소득 분배 효과
(Income distribution effects)

중소득 가구

저소득 가구

[그림 8]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 정리

[표 5] 디지털 전환 확산 시나리오 별 가계소득 분배 효과 전망8

BASE 

(정책 충격 없는 경우)

디지털 전환 전개 시나리오 

(SCN1)

디지털 전환 가속화 시나리오

(SCN2)

지니계수 0.36629 0.36664 0.36712

십분위분배율 0.49666 0.49562 0.49421

8　‌�본 연구에서는 가계 분위 별 소득증대 및 분배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기준연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자료체계 내 가계 분위 
별 소득 및 지출정보를 세분화하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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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디지털 전환 기반 기술발전만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기술변화에 따른 숙련도 수요 변화와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축적 간 불일치(mismatch) 완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Yeo and Lee(2020) 

연구 및 Goldin and Katz(2008) 연구는 “기술과 학습 사이의 경주(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 속 적절한 힘의 균형이 존재할 때, 기술변화에 따른 부작용(예, 노동시장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 

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전환 시대 도래할 기술변화의 편향성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혁신주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학습활동(예, 업스킬링(up-skilling), 리스킬링(re-skilling) 및 창

조적 학습(creative learning) 등)을 보장 및 지원하는 형태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 우리나라의 혁신정책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습역량을 강화하

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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